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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의 97%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, 에너지소비가 세계 10위이며 그 증가율이 세계 1위인 

우리나라는 고유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. 정부는 “에너지 절약 및 이

용효율 향상 종합대책’을 마련하여 2005년부터 향후 3개년에 걸쳐 중점 시행하고 있으며, 업계는 유

가로 인한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우

리나라 최종에너지의 소비 실태를 보면 55%가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, 가정/산업 분야와 수송

분야에 각 각 21%씩 사용하고 있다. 산업구조 측면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고 제품의 부가가치

가 상대적으로 낮아 GDP 100달러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에너지총량인 “에너지 원단위’가 미국, 일

본 등 선진국의 2배에 달한다. 이러한 현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

고 있다. 근본적인 해결책은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일이겠으나 이 또한 많

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. 따라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

에너지의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라 할 수 있다. WEC 2005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공정, 

건물, 수송 및 연계기술에 대한 검토결과 2020년까지 현재보다 25%, 2050년까지 40%의 에너지절감 

가능성이 있다고 한다. 산업, 건물, 수송, 전기 및 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기술

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. 




